
종종 아내와 행사에 참여하면 “여기까지 따라오다니 대단하시네요.”라는 말을 듣고는 했다. 

처음에는 칭찬인 줄 알았다. 하지만 그 말에는 ‘남자는 이런 곳에 잘 오지 않는다’는 

고정관념이 있었다. 나 역시 그런 고정관념 속에서 자랐다.

어린 시절 우리 집에서 집안일은 어머니의 몫이었다. 심지어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맞벌이를 

하고 있음에도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여졌다. 그래서 집안일을 잘못하면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타박하고는 했다. 어린 나이에는 그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당연하게 

받아들였지만 나중에는 그런 장면이 낯설게 느껴졌다. 나 역시 아버지의 생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지만, 오랜 기간 백수 생활을 하면서 생각이 달라졌다. 집에 있는 사람이 

집안일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에 해야 할 집안일을 하기 시작했다. 물론 그때 가족들은 

집안일보다는 일을 하는 것을 원했기에 탐탁지 않아 했다.

그 후 지금의 아내를 만나 결혼하게 됐다. 당시에는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다. 그래서 데이트 

비용도 서로 번갈아 가며 부담했다. 집안일도 마찬가지였다. 오랜 자취 생활을 한 아내에게 

집안일의 기준은 꽤 높았다. 나는 처음부터 그 기준을 모두 맞추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럼에도 집안일을 분담하는 것은 당연했다. 다만 자잘한 집안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이것이 누군가에게 돈을 

지불해야 하는 노동이라고 생각했다.

아내와도 집안일 문제에 다투기보다는 서로에게 맞는 방식을 찾았다. 아내는 내가 서툰 부분을 

이해해 주고, 나는 아내가 힘들어하는 일을 맡는다. 이를테면 아내가 요리를 하면 내가 설거지를 

한다. 음식물 쓰레기를 치우는 일을 아내가 특히 싫어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내가 맡는다. 그렇게 

우리는 합을 맞춰나갔다.

그렇지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다른 입장인 사람도 있다. 남자는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을 입력해 줘야 한다거나, 차라리 바깥일에 집중하게 하는 게 

낫다는 이야기다. 사실 나 역시 한 우물만 파는 성격이었다. 이십 대에는 진로를 위해 거의 모든 

시간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그 결과 다른 일에는 서툰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하기 시작했다.

사실 지금도 아내보다 집안일에 서툰 편이다. 그렇다고 가장으로서 바깥일만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대신 나는 정보를 찾는 일을 잘한다. 아내는 새로운 경험에 관심이 많고, 나는 

그런 정보를 찾는 데 익숙하다. 그래서 아내에게 도움이 될 만한 프로그램이나 행사를 찾아 함께 

참여한다. 그러다 보니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내가 좋은 남편이라는 말을 듣는다. 그렇지만 

사실 우리는 좋은 남편과 아내라기보다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좋은 파트너일 뿐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모든 일을 똑같이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능력과 상황을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일이었다. 남편이라서 맡는 일도, 아내라서 맡는 일도 없다. 그저 서로에게 더 잘 

맞는 역할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두고 ‘좋은 남편’이라고 말할 때마다 조금은 

어색하다. 그보다는 ‘좋은 동반자’라고 칭찬하는 사회가 내가 생각하는 양성평등에 더 가까운 

사회일 것이다.


